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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루 동안 우체부가 된다면

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, 편지를 배달하시는 우체부 아저씨를 보았다. 

편지를 배달하시는 모습을 보니 '내가 하루 동안 우체부가 된다면 어떨

까?'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나는 빨간 우체부 옷을 입고 있었다. 우체부가 

된 것이다. 오늘 내가 배달해야 할 편지는 세 장이었다.

첫 번째 편지 주소는 작은 주택이었다.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.

"안녕하세요. 편지 배달 왔습니다.“

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, 결혼해서 집을 떠난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

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다고 하셨다. 편지는 아들이 보낸 손편지였다.

'어머니, 그동안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. 제 딸이 곧 독립한다고 

하니 예전에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. 앞

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릴게요. 이번 주말에는 함께 식사해요.‘

편지를 읽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.

"손편지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.“

나는 커서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.

기입 금지



두 번째 편지는 병원으로 향했다. 오랫동안 입원해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

는 친구들의 편지를 읽었다.

'우리는 모두 네가 보고 싶어. 아픈 거 얼른 나아서 같이 놀자! 네가 언제 

오든 우리는 항상 널 환영해 줄 거야. 기다리고 있을게.'

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, 나는 편지에서도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다

는 것을 알았다.

마지막 편지는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다. 편지를 열어 보니 '미래의 나에

게.'라고 적혀 있었다. 나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.

'안녕, 2036년의 나. 지금의 나는 아직 꿈이 없어 가끔 불안해. 하지만 노

력할게. 너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줘.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해도 

조금씩 노력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. 나는 너를 믿을게.‘

우체부 일을 마치고 잠에 들었고, 일어나보니 우체부 옷은 사라져 있었다.

꿈이었지만 서랍 속에는 미래의 나를 위한 편지가 남아있었고, 나는 그 편

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. 언젠가 10년 뒤 그 편지를 읽으며 오늘의 

나를 떠올릴 것이다.


